
2009년 1월 14일 수 말씀       

목회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취직할 사람은 취직하십시오. 목사도 해봤으니까 이제는 취직해서 지혜롭게 살도

록 하십시오.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다른 것 할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누가 안 한다면 

그게 슬픈 일입니다. 

회원들이 다 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실물을 본 사람이 드뭅니다. 청중집회 하면 청중 속에서 망원경 가지고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물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모두 똑같은 입장이니까 나도 여러분 보

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면 거의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인데 나를 실제로 보면 사진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대학부 학생들을 잡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잡아야합니다. 젊었을 때 딱딱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

터 애들 잡아주면 잘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의 다 해야 됩니다. 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 쫓아다

니면서 내가 하듯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사장이 해야 됩니다. 보고 받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고 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서와 대조해서 직접 보고 사원들에게 잘 해줘야합

니다. 

사람들 얼굴은 잘 몰라도 이름은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50개국을 돌아다니다가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오래된 사람들도 청중속에서 봤기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무더기로 기도는 꼭꼭 합니다. 전체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창령, 마산, 구미.... 세계 각 나라 50

개국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전도하면서 자기 신앙 

잘 지키십시오. 부모들이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은 몰라서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교리가 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똑바로 아는 것 그것 하

나입니다. 전체 핵심이 ‘똑바로 알고 하라’입니다. 완전하게 하고 싶어도 모르면 완전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

러니 모르면 자꾸 배우고 신앙생활 하려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니까 생활에 충실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하게 교리 가르치는 것 싫어하십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 이

거면 됩니다. 복잡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공부 많이 했어도 써먹지 못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도마동에 계셔서 갔다가 어떤 여자를 전도했는데 교수님 딸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개까지도 기도해주었습니다. 30년도 지난 일입니다. 그 후에 다 나았다고 들었습

니다. 한번은 어머니 기도를 해주다가 밖을 보니 겨울이었는데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서 보니까 미친 사람

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뛰어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갑

니다. 


